
KOSSDA 제10회 데이터 페어 개최 

 

다양한 질적데이터, 경계 넘나들기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는 지난 1월 2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다양한 

질적데이터, 경계 넘나들기'를 주제로 제10회 KOSSDA 데이터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 

페어도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YouTube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데이터 페어는 KOSSDA가 10회에 걸쳐 행사를 치르는 중에 처음으로 

질적연구와 질적데이터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였는데, 3시간이란 짧지 않은 행사 시간에도 

불구하고 YouTube 평균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가 407명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열정적인 

시청자 참여도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10회 데이터 페어는 사전신청자 1,108명, 최대 

동시 시청자 수 559명, 생중계 총 조회 수 약 2,000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 질적연구 전통과 질적데이터 

데이터페어 1부에서는 질적연구 전통에서 질적데이터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는 김향수 박사(청주교대 사회교육과)가 만성질환자들이 

참여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질병 서사로 제시한 <질병서사 연구: 만성통증 서사 

유형과 사회적 고통>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김필동 교수(충남대 사회학과)가 2000년대 

초반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대규모 마을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마을연구 

전통과 다양한 질적데이터의 산출 그리고 자료 아카이빙 중요성을 다룬 <마을기술지: 

충남마을연구(2004-2009)>를 발표했다. 

 

2. 질적데이터의 유연성과 확장 

2부에서는 질적데이터/연구에서의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반영한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는 김수영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질적연구 방법론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시도로 인식되는 연역적 접근법, 특히 프레임워크분석방법을 다룬 <연역적 질적연구와 

질적데이터>를 발표했다. 이어서 주윤정 선임연구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이 질적연구자로서 

텍스트마이닝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비정형 데이터(인터뷰 자료)의 텍스트 분석 경험을 담은 

<텍스트마이닝에 대한 질적연구자의 관심과 딜레마>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추진체제로 리빙랩을 소개하면서 질적연구와 협업 

가능성을 제안하는 송위진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리빙랩(Living Lab):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대한을 찾는 공간> 발표를 끝으로 2부가 마무리되었다. 

 

3. 질의응답 



1부와 2부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데이터 페어 'Q&A'도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으로 10회 데이터 페어 발표와 

질적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과 관련 사전 질문을 받았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의 묘미를 살려 

실시간 채팅을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이번 

실시간 채팅에서는 해외에서 참여한 시청자들이 새벽 3시,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쫓아가며 질문하는 열정을 보였다. 실시간 채팅에서 자신을 초보질적연구자라고 밝힌 한 명은 

연구방법에서 연구수집과 분석의 차이를 제대로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고, 혼자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모든 질적연구자들의 동일한 고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4. 마치며 

YouTube를 통한 온라인 행사로는 두 번째 그리고 질적연구와 질적데이터를 주제로 한 행사로는 

첫 번째인 이번 10회 데이터 페어는 많은 기대와 고민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치른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질적 데이터 페어는 모든 KOSSDA 구성원들의 빈틈없는 노력과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YouTube 생중계 총 조회 수 약 2,000회(행사 당일 오후 

6시 기준)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질적 데이터 페어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행사가 질적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질적연구에 대한 

다양한 고민의 지점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대면이 보편화된 코로나19 시대에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엿본 값진 시간이었다. KOSSDA는 이를 밑거름 삼아 다가올 데이터 

페어에서도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방법론을 두고 고민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 페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KOSSDA 데이터 

페어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